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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펜하겐 회의

• Copenhagen Accord (CA): 
• 28 개국 정상의 2박 3일
• 주요국 정상이 직접 밤을 샌

역사상 유례가 없는 협상
• CA: 절반의 성공, UN 공식 승인 획득 실패
• 한국: 자율적 감축 방식 국제적 인정

Non-Annex 1 지위 기정 사실화
주요 배출국의 선도적 모델로 환영
전향적 국가로 국격 상승
28 개국 포함, 2번 정상 연설



Post-2012 기후 체제

• 한국: 선진국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?

구속력 있는 감축을 스스로 시행할 것이다

• 기후 변화: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? 

새로운 성장 동력, 경제 살리기



우리나라: 개도국 or 선진국?

• 선진국: 자기 선언 방식, 

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님

 지구문제 의무 부담 책임 수반

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

스스로 결정할 사항

• 우리: 역사적 책임 상이, 개발 수준 상이

• 그러나: 경제력에 상응한 자발적 감축



기후: 선진국 의무

• 과거 온실가스 배출: 현 기후변화 역사적 책임

• 구속적/절대량 감축 의무: 성장 보다 감축 우선

• 감축 목표치 수준: 여타 선진국의 용인 필요

• 선진국: 2020년까지 1990 수준의 25-40% 감축

• 개도국: 2020년까지 BAU 대비 15-30% 감축



선진국 의무를 질 것이다 ?

• 우리 국력에 상응하게 우리가 결정, 

 선진국과 동일한 역사적 책임 부담? 

• 남이 결정하여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님

 이를 허용하여서도 안됨

 우리 스스로 행동



협상 목표: 우리 자율성 확보

• Annex 1 이라는 인위적 기후 선진국

명단 비 편입: Non-Annex 1 지위 유지

• 감축 수준 자율성 / 지속 성장을 위한
Carbon Space 확보

• 선진 일류 국가: 미래 전략

• 기후 선진국: 과거 책임 문제



기후변화 : 기본입장

VS
지난 150년간의 역사적 책임
2℃ 상승 한도 내 절대량 감축

선진국

30 여 년 간의 책임 능력에
상응한 자발적 감축

한 국

감축 목표치 “자율성 확보”

선진국과 차별화된 새로운 참여 방식 설정



한국 : “등록부(Registry)” 제안 중

VS

국제적 신뢰 확보 위한

적절한 감축 목표와 법적/제도적 기반 구축

한 국

Annex 1 절대량 감축

국제법 구속적 의무와 대비

선진국 방식

능력에 상응한 자발적 서약

국내법 구속적 이행

국제적 검증

Regist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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